 대표자 인사말 


제4세계선교운동 본부 대표 장부영(Paul B. Jang)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현재 만이 아니라 미래진행형으로 인사를 드린다는 것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제4세계선교는 처음부터 구상했거나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며 연구하던 제2의 전공분야인 교회성장학을 연구하던 중 깊고 넓게 연구하면 연구할 수록 한국교회, 미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더 나가서 인류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나라와 함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의식인 종합적 입체적 역사의식, 즉 그리스와 로마의 순환적 역사의식이 아닌, 옛것을 도로 찾는 의미에서의 사건적 순환역사가 직선적 역사의 진행을 통하여 영원에로 귀결되는 총체적 역사의식에 따른 인류 문명의 역사적 패러다임을 발견하여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역사의 패러다임을 성서와 신학에 기초하고, 인류문명의 역사적인 흐름의 패러다임을 통하여 성서적, 정치, 경제, 종교적 문화의 특징들을 규명하여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역사의 분석과 현재에서 미래의 역사를 규명하여 인류역사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예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직선적 역사의식에 따라 세상의 종말이 온 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즉 재림왕국의 도래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사도요한의 예언에 의하면, 세상나라는 넷째 나라 즉 제4세계의 이데올로기를 끝으로 종말을 고하게 되고 다섯째 나라인 주님의 재림왕국, 즉 성도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를 네 짐승의 나라로 계획된 것을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예표로 보여주었습니다. 

첫째가 사자와 같은 바벨론, 둘째가 곰과 같은 메데와 바사, 셋째가 표범과 같은 헬라, 넷째가 강력한 로마제국의 순으로 이미 역사상에 이 네 짐승의 나라가 예표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오는 다섯째의 성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초림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은 제3, 제4물결의 이데올로기와 특징들이 현저히 나타나는 시대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골드 칼러의 제3물결의 세계를 넘어 다이아몬드 칼러의 제4물결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는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제4물결인 제4세계의 상황에 걸맞는 선교비전과 선교전략이 필요한 때임을 인식하고 제4세계선교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제4세계선교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본 웹사이트의 여러 부분에서 제4세계선교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세계선교가 세상 종말론적 선교의 클라이맥스로서 주님의 재림 직전의 넷째 짐승의 나라인 제4세계를 향한 마지막 추수의 선교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세계선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패러다임을 따라 세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사도 바울에 소아시아와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선교의 발판을 놓은 이래, 제1물결, 제1세계선교로 유럽선교가 실현되었고, 제2물결 제2세계선교로 미주선교가 실현되었으며, 제3물결 제3세계선교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선교가 진행되어 지금은 그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선교의 대 어장인 중국을 통하여 북서 북남 쪽으로 실크로드를 타고 아랍권에 이르는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제3세계선교(frontier mission)을 넘어 제4세계선교(new frontier mission)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선교(back to Jerusalem)의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세계교회는 제4세계선교의 비전과 전략을 통하여 선교의 마지막 패러다임인 제4세계선교 운동을 전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세계선교를 통하여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